
공의로운 해
     많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몸을 가지고 살지만 자신의 몸에 대해 아는 것
이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 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회개 시키고 그들의 죄
를 태워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3년 동안 불
같이 뜨거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개 시키고 사람들의 죄를 불태워줬습니다. 예수님은 지
금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같은 말씀을 던져서, 그들을 회개 시키고 그들의 죄를
 불태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 실수로 악하게 살거나 교
만해지면, 불같이 뜨거운 말씀을 던져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마음이 교만
해지면 양심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나
쁜 말과 행동을 해도 불에 손이 덴 것처럼 마음이 쓰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눈 앞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만 있는 사람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게 됩니다. 우리 가운
데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맞습니다. 여
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로 사는 것이 편하고 쉬울까요? 아뇨.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같은 말씀을 던져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놀라운 복을 
받는 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공의로운 해인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예수님
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몸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병든 몸이 고침 받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진심으로 애통해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치료하는 
광선도 비춰 주셔서 찢어지고 곪아터져 상처입은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도 베풀
어 줍니다. 이 뿐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예수님
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치료하는 광선도 비춰 주셔서 묶여 있고, 또 꼬여 
있는 인생이 술술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건 ‘모든 문제에서 풀려나서 아무 걱정
 없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질병에서 풀려나고, 상처 입은 영혼에서 풀려나고, 꼬인 삶에서 풀
려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도 모
든 문제에서 풀려나 아무 걱정 없이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냥 사랑스러운 눈 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악한 말과 행동을 해도, 불같은 말씀을 던지면서 죄를 태우라고 경고하는 분입니
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편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불같은 말씀을 던지며 십자가를 붙잡고 문제를 이기라고 
격려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몸이 병들고, 영혼이 아프고, 삶이 꼬일 때, 예수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이 던지는 불
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경외해야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는 공의로운 해입니다. 예수
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다듬고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
절히 원하는 분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믿
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던지는 불
같은 말씀이 들릴 때, 예수님을 경외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합시다. 불같은 말씀에 우리의 믿
음을 순금처럼 만들어서 몸도, 영혼도, 삶도 치료 받고 기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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